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➀ 증권회사 건전성·유동성 악영향 : ’20.1분기 증권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·운용 
손익은 △9,067억원으로 ’19년 이익규모인 7,501억원을 초과

➁ 지난3월 금융시장에 충격 발생 : 국내 증권회사가 파생결합증권 헤지운용을 위해 
보유한 해외파생상품의 마진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CP금리와 환율이 급등

➂ 손실 가능성이 상당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안전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
확산 : 시장변동성이 확대된 위기상황에서도 투자 지속

※ 금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은 ‘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
상품’이며 ‘제시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’는 점을 투자시 유의
하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파생결합증권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.

□ 파생결합증권이 우리 금융시장에 잠재적 위험요인*으로 작용하지

않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.

➊ 증권회사의 자체적 리스크 관리강화, 유동성비율 규제 내실화를

통해 시장변동성 확대에 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,

➋ 시장충격발생시 ELS등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지 않도록 파생

결합증권 규모 축소 및 헤지자산 분산투자를 유도하는 한편,

➌ 투자자가 수익실현조건과 손실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

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.

□ 세부내용은 ‘(별첨)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